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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age on the pathway from 
satisfaction with public transportation to life satisfaction, mediated by accessibility 
to facilities. Using data on 9,888 individuals aged 65 years and older from the 2023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a PROCESS Macro (Model 8) analysis was conducted. 
The findings indicate that while satisfaction with public transportation had a direct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its indirect effect through accessibility to daily-life 
facilities was significantly negative. Furthermore, the moderating role of age was 
empirically confirmed: the direct positive effect of satisfaction with public 
transportation was stronger in the young-old(aged 65–84), whereas the negative 
indirect effect through facility accessibility was significantly amplified in the 
oldest-old(aged 85 and old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rather than pursuing 
uniform infrastructure expansion, urban planning requires age-cohort-specific 
policy designs that carefully reflect the distinct instrumental mobility needs and 
environmental dependencies of olde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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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성공적 노화의 핵심 지표

로, 신체 건강, 사회적 관계, 사회경제적 지위 등

에 의해 예측되며(Diener 1984; Pinquart & 

Sörensen 2000; George 2010), 노년기 정신건

강과 지역사회 자립적 삶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

는 척도이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규명은 

초고령사회 지역 돌봄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실천적 함의를 지닌다.

생태학적 모델에 따르면 노년기 삶의 질은 개인

과 외부 환경 간의 조응에 의해 규정되며(Lawton 

& Nahemow 1973), 이는 Aging in Place(AIP)

의 이론적 배경이 된다. 우리나라는 2026년 3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

률」을 제정했으나, 제도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서

는 물리적 인프라 논의가 필요하다. AIP 구현의 

중추적 물리 인프라는 대중교통이다. 노년기 삶의 

질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것은 객관적 인프라보다 

대중교통에 대한 주관적 평가, 즉 대중교통 만족도

이다. 동일 인프라에서도 이동 경험의 주관적 평가

에 따라 삶의 질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Kim 

et al. 2020). 대중교통 만족은 신체 활동 증가,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 광범위한 공중보건 

편익과 연결된다(Litman 2020). 또한 지역 생활

시설 접근성이 확보되면 노인은 지역사회 자원을 

원활히 이용해 우울감이 감소하고 주관적 건강이 

증진된다(Yu et al. 2021). 그러나 대중교통은 거

점 도달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Kim et al. 

2020). 대중교통 만족도는 물리적 접근 가능성의 

확보를 의미하며, 이것이 자원 이용과 자립적 일상 

수행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삶의 만족도 상승으로 

귀결된다(Yu et al. 2021). 따라서 대중교통이 지

역 생활시설 접근성을 거쳐 삶의 만족으로 전이되

는 구조적 매개 메커니즘을 밝혀야 한다(Kim et 

al. 2016; Vitman Schorr & Khalaila 2018).

한편, 85세 이하와 이상 집단은 사망률, 질병 

구조, 기능 저하에서 질적으로 구별되는 독립된 범

주이다(Suzman et al. 1995). 전기 노인에게 대

중교통은 여러 이동 수단 중 하나이나, 후기 노인

에게는 생활시설에 접근하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이

다. 따라서 매개 경로의 강도는 환경 의존도와 취약

성이 커질수록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이 인식하는 대중교통 만

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 영향을 확인하

고, 이 과정에서 지역 생활시설 접근성의 매개효과

를 실증하는 데 있다. 나아가 이러한 매개 경로가 

연령 증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절된 매개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노인 집단의 내부 이질성을 

반영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

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노인이 인지한 대중교통 만족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역 생활시설 접근성은 매개효

과를 갖는가?

노인이 인지한 대중교통 만족도와 삶의 만족 간 

관계에서 지역 생활시설 접근성을 통한 연령의 조

절된 매개효과는 유의미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노화와 환경의 통합모델

본 연구는 노화와 환경 간 관계를 보다 포괄적

으로 설명하는 노화와 환경의 통합모델(Wahl et 

al. 2012)을 이론적 틀로 채택하였다. 이 모델은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사회적ㆍ기술적 환경 자원

까지 포함하여, 환경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가 

객관적 환경 조건과 구별되는 독자적 경로로 노년

기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명한다. 즉, 

객관적 환경 지표보다 노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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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경의 질이 정신적 안녕감에 더욱 결정적이다

(Wahl et al. 2012; Lu & Wu 2022). 이러한 관

점에 따르면 대중교통이라는 환경 자원은 객관적 

이용가능성 자체가 아니라, 노인이 이를 얼마나 만

족스럽게 평가하는지, 즉 주관적 평가의 질을 통해 

비로소 삶의 만족에 기여한다. 아울러 노화에 따른 

신체적 쇠퇴는 환경적 압력에 대한 예민도를 높여 

환경 의존도를 심화시키는데, ‘환경적 유순 가설’

에 따르면 개인의 유능감이 낮을수록 환경의 물리

적 제약이 미치는 영향력은 증폭된다(Lawton & 

Simon 1968)는 설명 역시 이러한 통합적 틀 안에

서 여전히 유효한 설명력을 지닌다. 따라서 노인이 

인지하는 대중교통 만족도는 신체적 제약을 상쇄

하는 핵심 환경 지지 자원이며, 지역 생활시설 접

근성은 이러한 환경 자원이 실제 삶의 만족으로 

전환되는 매개 기제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이 통

합모델에 입각하여 대중교통 만족도, 시설 접근성, 

삶의 만족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 노인이 인지한 대중교통 만족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역 생활시설 접근성의 매개

효과

노년기 삶의 만족은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평가의 누적으로 구성되므로(Wahl et al. 2012), 

환경이 지각되고 평가되는 방식의 규명이 필수적

이다.  대중교통 여건은 객관적 인프라, TOD는 

물리적 개입, 대중교통 만족도는 주관적 심리 변인

이다. 만족도는 행복감과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나

(Litman 2020; Kim 2023), TOD는 보행 장벽이

나 혼잡을 유발해 만족도를 저하시키기도 한다

(McCrea et al. 2005).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이 인

지하는 대중교통 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지역 생

활시설 접근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생활시설 접근성은 물리적 거리나 이동 용의성

으로 만족도와 자립성을 높이나(Lättman et al. 

2019), 도로 소음 등 환경적 부담과는 별개이다

(Hamersma et al. 2014). 선행연구들은 대중교

통 만족도가 시설 접근성을 매개로 삶의 질에 정

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나(Kim et al. 2016; Lee 

2023), 이를 전 연령층에 동일한 기제로 가정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연령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규명하여 고령친화적 정책 설계의 근거를 제시하

고자 한다.

3. 노인이 인지한 대중교통 만족도와 삶의 만족 

간 관계에서 지역 생활시설 접근성을 통한 연

령의 조절된 매개효과

조절된 매개효과는 매개 경로의 간접효과가 조

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부 간접효과

를 실증하는 방법론으로(Hayes 2022), 노인 집단 

내의 이질성과 발달적 역동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

하다.

인간의 노화 과정은 선형적 변화라기보다 신체

적ㆍ인지적 자원의 가용 범위가 급변하는 결정적 

임계점을 내포한다(Pridham et al. 2024). 85세

를 전후로 노쇠와 취약성이 비선형적으로 급증하

며, 전기 노인(65~84세)과 후기 노인(85세 이상)

은 질적으로 구별되는 집단으로 분리된다(Suzman 

et al. 1995). 전기 노인은 환경적 자원을 비교적 

자율적으로 활용하나(Kang & Namkung 2018), 

후기 노인은 환경 결핍에 대응하는 양상이 완전히 

단절되어 나타난다(Mohd Rosnu et al. 2026). 

본 연구는 두 집단 간의 질적 단절과 이질성을 포

착하기 위해 연령을 집단변수로 설정하였다. 

결과적으로 후기 노인은 전기 노인에 비해 공간

적 제약에 대한 민감도가 극대화되어, 대중교통 만

족도가 시설 접근성을 매개로 삶의 만족에 미치는 

조절된 매개효과의 크기와 양상에서 두 집단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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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구조적 차이가 발생한다(Vitman-Schorr 

& Khalaila 2018; NamKung 2023).

4. 연구모형 및 가설

이 연구는 노인이 인지하는 대중교통 만족도가 

지역사회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역 생

활시설 접근성을 통해 연령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이러한 모델은 Preacher, Rucker, & Hayes 

(2007)가 제안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틀 중 

Model 8에 기반하여 설계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Ⅲ. 연구방법

1. 조사 대상자 및 자료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국 사회 노

인의 생활 전반에 걸친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주

기적으로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 2023년 원자

료를 활용하였다. 65세 이상 노인 중 자기응답이 

가능한 노인 9,922명 중 결측치 34사례를 제외한 

9,888명의 데이터가 최종 분석에 투입되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노인의 특성은 Table 1에 제

시하였다. 여성의 비율이 55.9%로 남성보다 높았

고, 거주 지역은 도시(74.1%)가 농촌(25.9%)에 비

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전체의 60.5%가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60.3%였으며, 교육 수준은 중졸 이하

가 61.3%로 나타났다.

2. 측정 도구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라는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5점 리커트 척도를 사

용하였다. 대중교통 만족도는 지역사회 환경 만족

도의 하위 영역 중 대중교통 이용 경험을 반영하

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두 변수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

중교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단일 문항 척도 사용과 관련하여, 단일 문항이 

다문항 척도와 유사한 수준의 측정 신뢰도와 수렴 

타당도를 지니며(Cheung & Lucas 2014), 단일 

문항 측정은 삶의 만족도, 감정적 안정감 등과 같

은 주관적 평가 지표에서 통계적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해치지 않는다는(Wanous et al. 1997) 

선행 연구 결과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

구를 바탕으로, 단일 문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판단하였다.

‘지역 생활시설 접근성’은 상점, 보건의료기관,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및 여가시설까지의 도

보 이동 시간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걸어서 5

분 미만(1점)’에서 ‘걸어서 1시간 이상(5점)’까지

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6개 문항의 신뢰

도(Cronbach’s α)는 0.879로, 신뢰할 만한 수준

이었다.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생활 시설 접

근성’ 점수로 설정하였으며,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

을수록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조절변수인 연령은 전기노인(65~84세)과 후기

노인(85세 이상)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행

하였다. 인간의 노화는 완만한 연속선상에서 진행

되기보다, 신체적ㆍ인지적 자원의 가용 범위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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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적 취약성이 급변하는 임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85세를 전후로 노쇠와 제4의 연령 진입에 따른 

질적 단절이 발생한다는 점을 반영하여(Pridham 

et al. 2024)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주요 통제변수로는 노인의 신체적 및 사회적 활

동 수준을 대변하는 지표로서 일상생활수행능력

(ADL)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을 측정

하였다. 완전 자립(1점), 적은 도움(2점), 많은 도

움(3점), 완전 도움(4점)으로 측정된 총 17개 문항

에 대해 완전 자립은 0, 타인의 도움이 조금이라도 

필요한 문항이 1개 이상이면 1로 코딩하였다. 

분석을 위해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 중 Model 8번

을 활용하여 이 연구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파악하였

다. 데이터 분석에는 SPSS 25.0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및 정규성 검토

각 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변수 간의 Pearson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에 앞서 각 변인의 

분포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왜도와 첨

도를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 2, 

첨도의 절대값이 ± 7을 넘지 않으면 정규분포에 

근사한다고 본다(West Finch & Curran 1995). 

본 연구에서 산출된 주요 변인의 왜도와 첨도는 

모두 허용 범위 내에 있어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

대중교통 만족도와 지역 생활시설 접근성, 대중

교통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지역 생활시설 접근성

과 삶의 만족도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중교통 만족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서 지역 생활시설 접근성의 매개효과

대중교통 만족도가 지역 생활시설 접근성을 매

개로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중교통 만족도는 지역 생활시

설 접근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t = 

39.582, p<0.001), 생활시설 접근성은 삶의 만족

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t = -2.304, 

p<0.05), 대중교통 만족도는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정적 직접효과를 나타냈다(t = 13.424, p<0.001). 

대중교통 만족도는 생활시설 접근성을 경유하여 

삶의 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008(Boot SE = 

0.003, 95% CI [-0.014, -0.001])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대중교통 만족도가 삶의 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생활시설 접근성을 부분매개로 하여 간

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지역 생활시설 접근성이 삶의 만족에 부적 영향

을 미친 결과는 Kang(2017)의 초근접 거주 노인

Public transport satisfaction Access to local facilities Life satisfaction Functional

Public transport satisfaction -

Access to local facilities  0.370** -

Life satisfaction  0.148**  0.036** -

ADL/IADL -0.041** -0.040** -0.197**

M (SD)  3.650 (0.779)  22.716 (4.611)  3.330 (0.657) -

Skewness/Kurtosis -0.419/0.184 -0.607/0.318 -0.232/-0.108 1.724/0.971
**p<0.01

Table 2. Correlations among key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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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낮은 삶의 만족 결과 및 McCrea et al.(2005)

의 대중교통 여건 인식과 지역 만족도 간 부적 관

계와 맥을 같이 한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대중교통 만족도가 삶의 만

족에 기여하는 경로별 부호가 상반되어 해석에 주

의가 필요하다. 정적인 직접효과(0.118)와 달리, 

생활시설 접근성을 경유하는 간접효과(-0.008)는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대중교통 만족이 삶의 

만족을 높이는 직접 경로와 접근성을 높이지만 그 

접근성이 삶의 만족을 낮추는 부적 간접 경로가 

공존함을 뜻한다. 이러한 상반된 부호는 접근성 변

인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Table 2에서 단순상관

은 정적이었으나(r = 0.036), 다른 변인을 통제한 

조건에서는 부적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접근성이 

대중교통 만족과 높은 상관을 보여(r = 0.370), 통

제 후 남는 순효과에 이점뿐만 아니라 밀집 지역

의 혼잡ㆍ소음 등 환경적 부담이 함께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Hamersma et al. 2014; Chen 

et al. 2026). 즉, 본 연구의 부적 효과는 ‘접근성

이 좋을수록 만족이 낮아진다’는 단순한 해석보다, 

접근성 지표에 이점과 환경적 비용이 함께 내포된 

결과로 해석해야 하며, 이는 연령별 조절효과 논의

의 근거가 된다.

3. 대중교통 만족도와 삶의 만족 간 관계에서 지

역 생활시설 접근성을 통한 연령의 조절된 매

개효과

1) 대중교통 만족도가 지역 생활시설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연령의 조절효과

대중교통 만족도가 지역 생활시설 접근성에 미

치는 연령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Table 4), 대중

교통 만족도(t = 9.225, p<0.001)와 연령(t = 

-6.198, p<0.001) 모두 접근성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쳤다. 연령의 부(-)적 영향력(β = -0.279)은 

신체적 노화가 환경적 취약성을 유발함을 보여주

며, 후기 노인에게 대중교통이 필수 시설 접근을 

보장하는 생존적 유대 자원으로 기능함을 시사한

다(Park & Lee 2019; Mohd Rosnu et al. 

2026). 상호작용항 또한 유의하였으나(t = 3.764, 

p<0.001), ΔR² = 0.001, Cohen’s f² = 0.001로 

효과크기는 매우 작다. 이는 대규모 표본(N = 

9,888)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어 실질적 크기는 

신중히 해석해야 한다. 다만 본 연구의 의의는 절

대적 크기보다 대중교통 만족의 경로가 연령에 따

Table 3. Mediating effect of accessibility to community facilit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transportation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Category Path B se t LLCI ULCI

Path
coefficients

Public transport satisfaction → Accessibility to 
community facilities

 2.243 0.057  39.582***  2.132  2.354

Facility access → Life satisfaction -0.003 0.001 -2.304* -0.006 -0.001

Public transport satisfaction → Life satisfaction  0.118 0.009  13.424***  0.101  0.135

ADL/IADL → Life satisfaction -0.358 0.018 -20.463*** -0.393 -0.324

Effect 
decomposition

Total effect  0.110 - - - -

Direct effect  0.118 0.009 -  0.101  0.135

Indirect effect -0.008 0.003 - -0.014 -0.001

Note 1: Bootstrap sample size=5,000
Note 2: Bootstrap standard errors and confidence intervals are reported for the indirect effects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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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질적으로 상이하다는 방향성에 있으며, 이는 조

건부 효과(Table 5, Table 7, Table 8)에서 일관

되게 확인된다. 따라서 본 결과는 연령별 조절 경

향성에 대한 탐색적 시도로 해석되어야 한다.

연령의 조절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5), 전기/중기와 후기 두 개 집단 모두 하

한값(LLCI)과 상한값(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연령의 조절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두 조건부 효과의 크기를 비교하면 후기 노인

(2.452)이 전기/중기(2.026)보다 크게 나타나, 상

호작용항의 유의성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2) 대중교통 만족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

향에서 연령의 조절효과

대중교통 만족도는 노인의 삶의 만족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t = 7.169, 

p<0.001). 지역 생활시설 접근성은 노인의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t = -3.424, 

p<0.01). 즉, 생활시설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은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Kang(2017) 및 

McCrea et al.(2005)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노인의 연령은 삶의 만족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t = 0.205). 

Variable B β se t LLCI ULCI F R2

Constant 18.188 - 0.650 27.993*** 16.914 19.462

451.597*** 0.155***

Public transport satisfaction (a)   1.601  0.270 0.174   9.225***   1.261   1.941

Age (b) -2.616 -0.279 0.422 -6.198*** -3.443 -1.788

a × b   0.426 - 0.113   3.764***   0.204   0.647

Functional ADL -0.327 -0.027 0.124 -2.630** -0.571 -0.083

△R2 = 0.001, F = 14.166, p = 0.000

Note 1: Bootstrap sample size=5,000
Note 2: Overall model Cohen’s f²= 0.183 (medium effect), interaction term f²= 0.001
**p<0.01, ***p<0.001

Table 5. Conditional direct effect of age (Conditional direct effect of satisfaction with public 

transportation on accessibility to local community facilities by age)

Age Effect se t LLCI ULCI

Early/middle-stage (65–84) 2.026 0.076 26.653 1.877 2.175

Late-stage (85+) 2.452 0.084 29.279 2.287 2.616

Note: Bootstrap sample size = 5,000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ag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public transportation 

and accessibility to local community facilities

Fig. 2. Moderating effect of ag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public transportation and accessibility 

to local community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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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만족도와 노인의 연령의 상호작용 값

은 노인의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614, p<0.01). 상호

작용항의 이러한 부적 부호는 후기 노인 집단에 

속할수록 대중교통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

는 정적 직접효과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함을 나타낸다. 조건부 효과 분석에서 전기/중

기 노인(0.138)의 효과 크기가 후기 노인(0.095)보

다 높게 산출된 것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 즉, 

활동성이 보장된 전기/중기 노인에게는 대중교통 

이용의 만족감이 삶의 만족으로 강력하게 직결되

는 반면, 신체적 역량이 저하된 후기 노인에게는 

대중교통 자체가 주는 효용만으로는 삶의 만족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그 직접적인 이점이 

유의미하게 약화됨을 실증하는 결과이다.

3) 대중교통 만족도가 지역 생활시설 접근성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조건부 간접효

과(연령의 조절된 매개효과)

대중교통 만족도가 지역 생활시설 접근성을 통

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연령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지되었

다. 앞서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중교통 만

족도가 생활시설 접근성을 매개로 삶의 만족에 미

치는 간접효과는 전체 표본에서 이미 부적(-)으로 

Variable B β se t LLCI ULCI F R2

Constant  3.037 - 0.097 31.210***  2.847  3.228

153.996*** 0.072***

Public transport satisfaction (a)  0.180  0.213 0.025  7.169***  0.131  0.229

Access to local facilities (b) -0.005 -0.035 0.002 -3.424*** -0.008 -0.002

Age (c)  0.013  0.010 0.061  0.205*** -0.107  0.132

a × c -0.043 - 0.016 -2.614*** -0.075 -0.011

Functional ADL -0.316 -0.183 0.018 -17.618*** -0.351 -0.281

△R2 = 0.001, F = 6.831, p = 0.009

Note 1: Bootstrap sample size=5,000
Note 2: Overall model Cohen’s f²=0.078 (small effect), interaction term f²=0.001
**p<0.01, ***p<0.001

Table 7. Conditional direct effect of age (Conditional direct effect of satisfaction with public 

transportation on life satisfaction by age)

Age Effect se t LLCI ULCI

Early/middle-stage (65–84) 0.138 0.011 12.116 0.115 0.161

Late-stage (85+) 0.095 0.013  7.537 0.070 0.120

Note: Bootstrap sample size=5,000

Table 6. Moderating Effect of age on the mediated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public 

transportation and life satisfaction through accessibility to local community facilities

Fig. 3. Moderating effect of ag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public transportation and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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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바 있다. 즉 대중교통 만족도가 높아지면 

생활시설 접근성은 향상되지만, 이 접근성이 매개

하는 경로를 통해서는 오히려 삶의 만족이 낮아지

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며, 이는 접근성 자체

가 해롭다는 의미라기보다 접근성 지표에 근접성

의 이점과 환경적 부담이 함께 내포되어 있을 가

능성을 반영한 결과임을 앞서 밝힌 바 있다. 이하

에서는 이러한 부적 간접효과의 크기가 연령 집단

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

절된 매개지수는 −0.002(Boot SE = 0.001)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연령 집단별 

차이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적 간접효과의 

절대적 크기는 후기 노인(-0.012)이 전기ㆍ중기 

노인(-0.010)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접근성이 

높을수록 후기 노인의 삶의 만족이 높아짐이 아니

라, 높은 접근성 환경이 삶의 만족을 저하시키는 

정도가 후기 노인에게 상대적으로 크다는 뜻이다.

이 결과는 해석에 신중함이 필요하다. 환경적 

유능감이 낮은 후기 노인이 낮은 접근성에 더 취

약하므로 오히려 접근성이 좋을 때 삶의 만족이 

더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예측(Lawton & Simon 

1968)과 달리, 접근성에 따른 부적 효과가 후기 노

인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유순 가설의 단순한 

적용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적 유순 가설을 ‘유능감이 

낮을수록 나쁜 환경에서만 취약해진다’는 좁은 의

미보다, ‘환경 자극 일반이 미치는 영향력이 증폭

된다’는 포괄적 명제로 이해할 때 설명된다

(Lawton & Nahemow 1973). 접근성 환경의 이

점과 혼잡ㆍ소음 등 비용이 모두 후기 노인에게 증

폭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비용 측면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Hamersma 

et al. 2014; Chen et al. 2026).

다만 이는 환경 자극을 직접 측정하지 않았고 

통제되지 않은 변수가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접근성이 높고 후기 노인일수록 부적 효과가 커지

는’ 패턴은 열린 결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 기제

는 후속 연구에서 검증해야 하며, 본 연구는 교통 

정책 수립 시 이동 욕구뿐만 아니라 환경적 부담 

가능성까지 신중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중교통 만족도가 노인의 삶의 만족

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시설 접근성의 매개효과, 연

령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결과와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교통 만족도는 삶의 만족에 직접적 

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생활시설 접근성을 매

개로 간접적 영향도 미친다. 둘째, 지역 생활시설 

Age

Public transportation 
satisfaction

→
Access to local 

facilities
→

Life
satisfaction

Indirect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Early/middle-stage (65–84) -0.010 0.003 -0.016 -0.004

Late-stage (85+) -0.012 0.004 -0.020 -0.005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Index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연령 -0.002 0.001 -0.004 -0.001

Note: Bootstrap sample size=5,000

Table 8. Conditional indirect effect of satisfaction with public transportation on life satisfaction 

through accessibility to local community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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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과 삶의 만족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확인되어, 접근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은 낮아지

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연령은 두 경로 모두에서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보였다. 대중교통 만족도의 

직접 효과는 전기 노인에서, 생활시설 접근성을 경

유하는 간접 효과는 후기 노인에서 더 크게 나타

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현

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여건 개선이 우선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물리적 근접성만으로 삶의 만족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프라 확충은 후속 정

책과 병행하되 연령 집단별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

다. 전기 노인에게는 생활권 내 이동의 편의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 노선 확대와 배차 간

격 개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후기 노인에게는 수

요응답형 교통(DRT)과 셔틀 제공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접근성의 부적 효과는 혼잡과 소음을 직접 측정

하지 않았으므로 그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

만 물리적 거리 단축만으로 삶의 만족이 자동으로 

향상되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접근성 확충

과 함께 그 실질적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고밀도 

지역의 환경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휴게공간과 

완충녹지 조성, 보행 동선 재설계, 소음 저감 사업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고령친화

도시 조성, 교통복지 전달체계의 지역 설계와 현장 

적용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존 정책과 지침은 

대체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과 생활시설 접근성 

제고를 독립적 목표로 제시하고, 두 요소의 확대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암묵적 가정에 기초

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두 요소가 삶의 만족에 

이르는 경로가 단일하지 않으며, 상대적 중요도와 

방향성이 연령 집단에 따라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획일적 서비스 패키지보다 

연령 집단별 차등적 자원배분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생활시설 접근성의 부적 효과는 고령친화도

시 인증 지표나 복지관ㆍ경로당 등 생활시설 확충 

사업에서 ‘얼마나 가까운가’뿐 아니라, 접근성 향

상이 실제 이용 행태와 체감 만족으로 이어지는지

를 점검하는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부적 효과가 후기 노인에서 더 크게 나타난 

점은 AIP가 물리적 접근성에만 치중할 경우 기대

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

라서 거리뿐 아니라 소음ㆍ혼잡도 등 환경 쾌적성 

지표를 함께 고려하고, 지역의 밀도와 혼잡이 연령

대별로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설계이며 대중교통 만족도

를 단일 문항으로 측정해 하위 속성별 기여도와 

구체적 정책 함의 도출에 한계가 있다. 둘째, 연령

을 전기ㆍ후기 노인으로 이분하면 해석은 명료하

나 연속적 변이 포착이 어렵다. 후속 연구는 다중

집단분석으로 유의 연령 구간과 조절구조를 재검

증해야 한다. 셋째, 지역 혼잡도와 노인의 감각적 

민감성을 측정하지 않아 연령별 차이의 원인을 단

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넷째, 도시ㆍ농촌을 

통제하지 않았다. 이는 대중교통 인프라와 생활시

설 분포의 구조적 격차를 보이며 노인 삶의 만족

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이므로, 후속 연구

는 거주지역을 통제하거나 도시ㆍ농촌 집단별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중교

통 만족도와 생활시설 접근성이 노인의 삶의 만족

에 이르는 경로가 연령 집단에 따라 방향과 상대

적 비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

다는 의의가 있다. 향후 이 결과가 대중교통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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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시설 접근성의 획일적 확대에서 나아가, 노인 연

령에 맞춘 차등적 교통ㆍ복지 정책 설계의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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